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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(왼쪽)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(현지시간) 러시아
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.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
후 4년 5개월 만이다. 2023.09.13. 연합뉴스

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(ICC) 소장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
한 현시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말했다.

송 전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‘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’에 앞서 배포한
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.

그는 “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,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
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”면서 “김정은을 ICC에 부칠 적기가 지
금”이라고 말했다.

이어 “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
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”고 주장했다.

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.

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, 여의찮다
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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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만약 ICC의 현 검사가 거부한 채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 배출 순
서”라며 “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

송 전 소장은 과거에도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면서 철저한 준
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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